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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고희채ㆍ김종혁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

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경제규모나 위상에 비해 협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인 2013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

고, 캐나다는 석탄, 알루미늄 등 자원ㆍ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

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과의 과도한 무역집중  

해소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한ㆍ캐나다 FTA에 적극적인 입장

이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물론 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신재생에너

지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문요약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

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양

국간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한 상품 관세철폐가 아닌 무역, 투자, 에너지ㆍ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

명 창조경제를 위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인프라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건설, 원전

ㆍ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ㆍ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등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 

종합하면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사 참여국 

및 결정자로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제

조업 기반이 약하고 산업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캐나다 수교 50주

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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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지

표가 전반적으로 건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

판으로 마련하였다.

교역 측면에서 캐나다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23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은 1965년 262.5만 달러에서 

2012년 48.3억 달러로 지난 50년간 1,837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수입

은 147.3만 달러에서 52.5억 달러로 무려 3,562배 증가하였다. 최근 우

리나라의 對캐나다 주요 교역품을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

품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수입은 석탄ㆍ목재ㆍ광물 등 천연

자원에 편중되었다.1) 

또한 투자 측면에서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1967년 10.8만 

1)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품목별 통계는 한국무역

협회에서 199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캐나다 수출은 자동차 

등 제조업 품목 위주이며, 수입은 천연자원 등 1차 원자재 등에 집중되어 있는 추이는 

변함이 없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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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2012년 3.9억 달러로 이 기간 총투자된 금액은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투자한 금액은 1968년부터 2013

년 3월까지(현지법인 기준) 72억 1,16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94.3%), 서비스업(5.7%) 순이며,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투자한 산업은 광업(62.2%), 제조업(22.0%)순으로 나타났다.2) 우리나라 

정부가 캐나다산 셰일가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2008년 중단된 한ㆍ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재개ㆍ타결될 경우 향후 대캐나다 교역ㆍ투자 

규모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은 우리나라와 캐나다 수교 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서 차지하는 양국의 위상에 비해서 그동안 양국간 경제협력은 아직 미약

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인 2013년을 ‘한

국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캐나다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양국간 우호

를 교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는 석탄, 알루미늄 등 자원ㆍ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과도한 무역

집중 해소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나 아

시아ㆍ태평양 국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도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자동차부품, 항공우

주, 신재생에너지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

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양국간 상호 보완

적인 교역구조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G7 국가인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

도 제고 및 외자 유치 가속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캐나다는 G7 

2) 한국수출입은행(2013),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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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1인당 GDP가 2012년 명목기준 5만 2,223달러3)에 이르는 선진시

장이므로 캐나다와의 FTA 추진으로 선진통상국가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나라를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있

다. 따라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과거 미국에만 의존해오던 무역

구조를 아시아로 전환하려는 캐나다의 대아시아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한 중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경제협력전략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013

년 6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정책에서도 동아시아 경제통합, 

미ㆍEU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

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적인 대외개방

이 필요함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캐나다가 전략적인 위치에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국교 수립 이후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를 무역, 투자, 정부간 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단기적인 협력 접근방법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지난 50년 동안의 성과 및 평가를 점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의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와 대캐나다 경

제협력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3) Global Insight DB(access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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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내용

지금까지 캐나다의 특정 산업부문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수교 이후 

양국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한 연구가 없었다. 캐나다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준규 외(2007), 고희채 외(2011) 등으로 이 연구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즉 북미지역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거나 

북미지역의 녹색산업 및 전략을 다루는 등 일부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3년 국교 수립 이후,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경제협력관

계를 무역, 투자, 정부간 협력은 물론 산업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

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및 기술과 창조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1차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전문가 인터뷰와 출장을 통

한 현지조사 등 정성적인 분석은 물론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4) 

세부적으로 각 장의 특성에 맞게 각종 문헌조사는 물론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량분석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이용

해 양국간 교역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분석하였으며, 현시비교우위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통해 각국의 비교우위 

4) 인터뷰 및 설문조사는 데이비드 채터슨(David Chatterson) 주한캐나다대사, 노건기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상무관, 김광일 토론토 코트라 차장,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 회장, 

김원태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현대차 토론토 법인 등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지조사는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협조하에 캐나다 외교통상부 및 천연자원부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은 물론 

캐나다 육류협회 등과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연구자문을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김혜

원 사무관과 주한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께도 감사를 드린다. 면담은 물론 

각종 발표 및 조언을 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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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캐나다 경

제 개관 및 통상정책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캐나다 경제의 주요 거

시경제지표 및 산업구조 등과 같은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캐나다의 국가별 무역, 투자 현황 및 통상정책의 방향도 함께 기술하였

다. 또한 총요소생산성과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수출경쟁력, 캐나다의 주

요 국가별 무역 및 투자 현황의 추이를 보면서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둘째는 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를 위해 무역, 투자, 정부간 

협력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간 지난 50년간 교역 현황 및 

추이는 물론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를 이용해 양국간 산업별 경

쟁력을 총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였다. 또한 양국간 투자를 시기별로 나

누어 분석하였으며 정부간 협력도 서술하였다. 

셋째는 양국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

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인 한ㆍ캐나다 

FTA 협상,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협력,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조산업 협력, 북극해 이슈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양국간 중장기적인 협력이슈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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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1. 경제 구조 및 현황

가. 캐나다 경제의 특징

캐나다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9위 수준으로, 지난 30년간 

연평균 2.5%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5) 2012년 1인당 명목 GDP

는 5만 2,223 달러(US)로 2010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G7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6)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건전한 재

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

다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1.16%로 다른 G7 국가인 미국(0.81%), 

독일(0.66%), 일본(0.08%), 프랑스(0.05%), 영국(-0.25%), 이탈리아(-1.47%)

에 비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

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B(accessed May 20, 2013).

6) Global Insight DB(accessed May 21, 2013).

7) Global Insight DB(accessed May 21, 2013).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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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별 GDP 비중(2011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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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 1.1 -2.8 3.2 2.6 1.8

물가상승률 2.4 0.3 1.8 2.9 1.5

실업률 6.2 8.3 8.0 7.5 7.3

환율($C/$US) 1.1 1.1 1.0 1.0 1.0

공공부채

(% of GDP)
69.2 81.5 83.0 83.4 84.6

재정수지

(% of GDP)
-0.6 -4.9 -5.5 -4.3 -3.7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1. 캐나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주별 GDP 비중(2011년 기준)을 살펴보면 온타리오주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퀘벡(19.6%), 앨버타(16.8%), 브리티시컬럼비아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4개 주가 전체 GDP의 85.9%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는 캐나다 전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

고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의 고속성장은 2011년 이후 100달러를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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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캐나다 재정수지의 GDP 비중(1990~2012년)
(단위: %)

4

2

0

-2

-4

-6

-8

-10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자료: Global Insight DB(accessed May 21, 2013).

원유가격과 오일샌드 개발 및 투자에 따른 고용 및 개인소비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는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

가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

록하였지만 2017년까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8) 캐나다의 

1990년대 초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경제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다. 

1992년 당시 GDP의 9.0%였던 캐나다의 재정 적자는 정부의 재정효율

성 감소와 정부지출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9) 1993년 자유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함

으로써 1997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캐나다 정부의 GDP 대비 순부채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캐나다 정부의 순부채 비중은 36.8%

로 G20 국가의 평균인 72.1%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10) 

캐나다 정부의 순부채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33.3% 수준을 

 8)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12. 11. 13),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p. 11.

 9) Global Insight DB(accessed May 21, 2013).

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2),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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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7 국가의 GDP 대비 정부 순부채 비율(2016년 예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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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2). p. 71.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도 정부의 순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캐나다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은 2012년 78.4%인 

순부채 비율이 2016년 88.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도 같은 

기간 139.0%에서 16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1)

나. 산업구조

캐나다는 서비스업이 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업의 비중

이 매우 높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부동산, 의료ㆍ사회복지, 금융ㆍ보

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업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12)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캐

나다의 제조업 생산기반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G7 국가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

11) Ibid., p. 71.

12)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약 22%에 해당한다(World Nuclear Association, http://www. 

world-nuclear.org/info/Country-Profiles/Countries-A-F/Canada--Uranium, accessed June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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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산업 1,482,333 1,437,361 1,486,815 1,525,279
1,552,382 

(100)

 재화생산산업 459,025 417,055 443,465 459,002
466,656 
(30.1)

 농림수산업 25,446 23,649 23,965 24,566
24,473 
(1.6)

 광업 120,482 107,535 117,317 124,158
124,043 
(8.0)

 유틸리티 37,180 36,162 36,642 38,084
38,181 
(2.5)

 건설업 99,049 95,738 103,005 106,066
110,249 
(7.1)

 제조업 176,685 153,170 162,056 166,131
169,166 
(10.9)

 서비스 산업 1,023,522 1,020,668 1,044,409 1,067,586
1,087,025 

(70.0)

 도매업 79,644 74,586 78,676 81,682
83,390 
(5.4)

 소매업 80,434 78,037 80,798 82,361
83,962 
(5.4)

 운송 62,487 59,346 61,326 63,759
65,020 
(4.2)

 정보ㆍ문화 49,205 49,427 49,891 50,671
51,413 
(3.3)

 금융ㆍ보험 97,304 95,903 97,746 99,675
101,792 
(6.6)

 부동산 172,459 177,411 181,609 187,130
192,510 
(12.4)

 전문기술 79,701 77,288 77,636 79,468
81,081 
(5.2)

 교육 78,093 79,444 81,231 82,046
83,520 
(5.4)

 의료ㆍ사회복지 99,907 102,726 105,059 107,230
109,412 
(7.0)

 주: ( ) 안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2. 주요 산업별 GDP 추이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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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19.8%), 이탈리아(18.1%), 미국(12.9%), 

프랑스(12.0%), 캐나다(12.0%), 영국(11.6%) 순으로 나타났다.13)

서비스 산업과 광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캐나다와 제조업이 상대적으

로 강한 한국14)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의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항공ㆍ우주, 화학ㆍ플라스틱, 청정에너지, 생명과학 

등 첨단기술분야에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제조업 부문이 기

술이전 확대 등을 통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수출경쟁력 평가

캐나다의 주요 산업별 생산성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총요소생산성(TFP)과 무역특

화지수(TSI)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02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캐나다의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을 제외

한 전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년 총요소생산성은 94.8을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보

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화생산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은 9년

간 약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계, 컴퓨터,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과 같은 내구재 제조업은 생산

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3) World Bank DB(accessed June 26, 2013).

14) 201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31.2%이다(World Bank DB, accessed June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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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비즈니스 부문

 재화생산부문

 서비스 부문

 비내구재 제조업

 내구재 제조업

100

100

100

100

100

99.2

99

99.3

95.9

102.9

98.8

95.6

101.3

96.4

107.2

95.5

90.8

99.4

91.1

103.4

94.7

89.5

99.1

93.6

101.9

94.8

90.6

98.5

92.6

105.2

주: 1) 북미산업분류(NAICS) 기준임.

2) 비즈니스 부문에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은 제외함.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3. 캐나다의 주요 산업별 TFP 추이
(단위: %)

캐나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7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4%씩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2.7%), 일본(2.3%)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지난 30여 년간 캐나다 제조업 부문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1990년대 캐나다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국과 함께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 인력의 저부가가치 서비

스업 부문으로의 이동,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해외이전, 국내에 남아 있

는 제조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15) 그러나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기 전인 2007년까지 노

동생산성이 2.9%씩 매년 향상된 미국과는 달리 2000년 이후 캐나다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 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캐나다의 노동시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유

연한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감

소를 최소화시킨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노동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15) LG경제연구원(20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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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011년 1979~90년 1991~2000년 2001~07년 2008~11년

캐나다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2.2

1.4

-0.7

2.1

1.9

-0.2

3.6

4.2

0.6

1.0

-0.6

-1.6

0.8

-2.8

-3.5

미국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4.2

2.7

-1.4

3.0

2.3

-0.6

4.3

4.2

-0.1

6.1

2.9

-3.1

3.8

-0.3

-3.9

독일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2.5

1.0

-1.5

2.1

1.2

-0.9

3.4

0.6

-2.6

4.2

3.0

-1.2

-1.9

-2.4

-0.5

영국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3.4

0.4

-2.9

3.5

0.9

-2.5

3.0

0.9

-2.1

4.5

0.1

-4.3

2.2

-1.7

-3.8

이탈리아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2.1

1.0

-1.1

3.4

2.6

-0.8

2.5

1.3

-1.2

0.9

0.8

-0.1

0.0

-3.5

-3.5

프랑스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3.2

0.9

-2.2

3.2

0.9

-2.3

3.9

1.9

-1.9

3.3

1.2

-2.1

1.1

-1.8

-2.9

일본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3.4

2.3

-1.1

3.8

4.7

0.9

3.3

0.8

-2.4

3.8

2.6

-1.1

2.2

-1.4

-3.5

호주 시간당 노동생산

 노동생산

 노동시간

1.7

1.2

-0.5

2.1

1.6

-0.5

1.8

1.5

-0.4

2.3

1.5

-0.8

-0.5

-1.2

-0.7

주: 독일의 1991년 이전 데이터는 과거 서독 기준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2), p. 4.

표 2-4. 제조업 노동생산,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단위: %)

200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하락을 막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2-5]는 캐나다의 제조업 단위당 노동비용과 보수 증가율을 다른 선

진국들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단위당 노동비용은 한 단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비용으로 정의되며, 단위당 노동비용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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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011년 1979~90년 1991~2000 2001~07년 2008~11년

캐나다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2.6

2.0

3.5

4.6

4.6

6.5

-2.7

-0.3

3.8

7.6

2.7

2.1

2.0

-0.1

-2.8

미국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0.2

0.2

2.9

2.5

2.5

4.9

-0.4

-0.4

3.8

-2.2

-2.2

0.6

-0.7

-0.7

-1.0

독일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2.4

1.6

2.5

4.5

3.3

4.6

-1.4

1.4

2.0

3.5

-2.2

0.7

4.2

3.8

1.4

영국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1.8

2.7

3.1

4.4

6.1

7.0

-0.4

1.3

2.2

4.6

0.6

0.1

-4.3

1.1

-0.6

이탈리아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2.7

4.4

5.5

5.2

8.8

11.6

-3.7

1.9

3.2

8.1

2.1

3.0

3.5

3.1

-0.6

프랑스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1.8

2.1

3.0

3.4

5.8

6.7

-2.9

-0.2

1.7

5.9

0.1

1.3

2.1

1.7

-0.1

일본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2.0

-1.1

1.1

4.6

0.7

5.5

2.1

-0.9

-0.1

-5.6

-4.4

-1.8

9.2

-1.0

-2.3

호주 노동비용(US$)

 노동비용(자국 화폐)

 보수

n.a.

n.a.

1.2

n.a.

n.a.

1.6

-1.3

1.6

3.1

8.4

2.8

4.4

7.9

2.4

1.2

주: 독일의 1991년 이전 데이터는 과거 서독 기준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2), pp. 5~6.

표 2-5. 제조업 단위당 노동비용, 보수 증가율의 국제비교 
(단위: %)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9

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 제조업 단위당 노동비용은 매년 평균 2.6%씩 

증가하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캐나다의 단위당 노동비용은 매년 평균 7.6%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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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호주,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

간 자국 화폐 기준으로는 2.7% 상승하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의 제조업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

율과 보수(compensation)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캐나다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임금경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과 보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단위당 노동비용이 지난 30여 년간 거의 증가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시장을 염두에 두고 북미지역으로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캐나다의 단위당 노동비

용 증가율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특화지수(TSI)는 특정 업종 또는 제품의 국제경쟁력 추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수식으로는 













 로 

표시하고 있으며,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제품일수록 국제경쟁력이 있다

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TSI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으며, -1에 가깝다는 것은 수출경쟁력을 거의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2-4]는 캐나다의 주요 산업 부문 및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ㆍ수산물, 에너지 제품, 산업용 재화 및 재료, 기계 및 

설비 4개 산업부문과 승용차 및 섀시, 자동차부품, 화학ㆍ플라스틱ㆍ비

료, 항공 및 기타 운송장비의 4개 품목이 사용되었다.

농ㆍ수산물과 에너지 제품 부문은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농ㆍ

수산물의 경우 1990년 이후 점차 수출경쟁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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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캐나다 주요 산업 부문 및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00         0.05         0.10         0.15         0.20         0.25         0.30

농.수산물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00         0.10         0.20         0.30         0.40         0.50         0.60

에너지 제품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15                -0.10               -0.05                 0.00 0.05

산업용 재화 및 재료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40         -0.30         -0.20 -0.10          0.00

기계 및 설비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00            0.10            0.20            0.30            0.40 0.50

승용차 및 섀시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자동차 부품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15          -0.10           -0.05            0.00            0.05           0.10

화학.플라스틱 .비료

2011

2008

2005

2002

1999

1996

1993

1990

0.00                 0.05                 0.10 0.15 0.20

항공 및 기타 운송장비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고 있다. 산업용 재화 및 재료 부문은 1990년대까지 수출경쟁력을 유지

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및 설비 부문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낮았던 산업으로 200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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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 경쟁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및 섀시, 화학ㆍ

플라스틱ㆍ비료, 항공 및 기타 운송장비 부문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가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1990년 이후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

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대외경제관계

가. 무역

캐나다는 2011년 4,582억 달러를 수출하고 4,559억 달러를 수입하여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1년 707억 달러의 무역수

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캐나다의 2011년 주요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산업재와 원료

(25.5%), 에너지 제품(24.5%), 기계설비(17.6%), 자동차 제품(12.9%), 농

ㆍ수산물(8.9%), 임산물(4.9%) 순으로 나타났다.16) 캐나다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설비(27.4%), 산업재와 원료(21.5%), 자동차 제품

(15.6%) 등과 같이 공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제품과 

농ㆍ수산물도 각각 11.4%, 7.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16) ( ) 안은 총수출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17) ( ) 안은 총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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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캐나다의 상품 수출입 추이(1997~2011년)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수입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그림 2-6. 캐나다의 상품 품목별 수출입(2011년 기준)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산업재와 원료

에너지 제품

기계.설비

자동차제품

농.수산물

임산물

기타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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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수 출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캐나다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73.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비

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13.4%포

인트 줄어들었다.18)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1년 

1%에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Statistics Canada(2013), http://www.statcan.gc.ca/pub/11-402-x/2012000/chap/internati

onal/international01-eng.htm(accessed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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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국가 십억 미달러 % 국가 십억 미달러 %

미국 333.2 73.7 미국 246.1 49.6

영국 19.0 4.2 중국 53.5 10.8

중국 17.0 3.7 멕시코 27.3 5.5

일본 10.8 2.4 일본 14.5 2.9

멕시코 5.5 1.2 독일 14.2 2.9

한국 5.2 1.1 영국 11.5 2.3

네덜란드 4.9 1.1 한국 7.4 1.5

독일 4.0 0.9 프랑스 6.2 1.2

프랑스 3.1 0.7 알제리 6.1 1.2

홍콩 3.0 0.7 이탈리아 5.7 1.1

주: 수입은 c.i.f. 기준임.

자료: IMF(2013), DOTS CD-Rom(accessed June 11, 2013).

표 2-6. 캐나다의 10대 무역상대국(2011년)

수입에서 미국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

출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대미 수입비중도 2002년 62.6%에서 점차 줄

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 한편 2002년 4.6%였던 캐나다의 대중국 

수입은 2011년 10.8%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는 캐나다의 여섯 번째(2011년 기준) 수출상대국으로 캐나다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캐나다 수입의 

1.5%를 차지해 캐나다의 일곱 번째 수입상대국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교역량은 전체 1%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평

가할 수 있다.

19) Ibid.(accessed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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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캐나다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973년 제

정된 외국인투자심의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을 대체하여 캐

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을 1985년 제정하였다. 이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자, 캐나다 정부는 1999년 98개 문화산업에 대해서

도 투자를 허용하였다.20) 

캐나다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교통인프

라,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 북미시장의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외국기

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매우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보수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산하거나 긴급 구

제금융이 필요한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

업비용은 미국과 비교해서 5% 낮으며 G7 국가 가운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21) 2011년 1월 18%였던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16.5%로 인

하한 데 이어 2012년 1월 추가로 1.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연방과 주

에서 부과하는 합산 법인세율은 26.1%까지 낮아졌다.22) 인접국인 미국

의 법인세율이 39.1%23)인 것을 감안하면 1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

다.24) 또한 World Bank는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캐나다를 세 번째로 

창업이 용이한 국가로 발표하였다.25) 캐나다 정부의 자유무역 및 외국

20)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2013), http://www.ic.gc.ca/eic/site/cprp-gepmc.

nsf/eng/00014.html(accessed June 15, 2013).

21) KPMG(2012), KPMG’s Guide to International Business Location Costs, http://www.co

mpetitivealternatives.com/download/default.aspx(accessed June 12, 2013).

22) OECD DB(accessed september 11, 2013)

23) OECD DB(accessed september 11, 2013)

24)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향후 28%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2012. 2. 12)하였다.

25) World Bank(2013),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topics/starting-a-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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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 및 FDI 추이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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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도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용이

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0년대 중반 이후 

1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3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의 규

모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보다 매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7,116억 캐나다달러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는 6,339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국인직접

투자의 규모에 비해 금융ㆍ보험 등 서비스 부문에서 캐나다의 해외직접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1992

년 63.9%였던 미국의 비중이 20년간 12.4%포인트 낮아졌으나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각각 9.7%, 

8.6%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캐나다에 가장 많은 투

자를 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accessed June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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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에 대한 투자를 늘려 2012년에

는 비중이 1.9%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미국 63.9 66.4 64.9 56.3 51.5

네덜란드 3.3 4.1 4.1 7.8 9.7

영국 12.2 8.1 7.7 11.1 8.6

룩셈부르크 0.2 0.0 0.8 0.7 3.9

스위스 2.1 2.5 2.0 3.1 3.4

일본 4.3 4.1 2.6 2.6 2.8

브라질 0.1 0.2 0.2 2.7 2.5

프랑스 3.0 3.1 8.9 3.3 2.3

중국 0.0 0.1 0.1 0.8 1.9

독일 3.6 2.5 1.9 2.1 1.9

한국 0.0 0.1 0.1 0.2 0.9

주: 누계 기준임.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7. 캐나다의 FDI 국별 비중 추이 
(단위: %)

캐나다의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는 6,339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였는

데 이를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 광업ㆍ

에너지, 금융ㆍ보험업, 도매업, 소매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2000년 43.5%를 기록한 이후 점

차 줄어들어 2012년에는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광업ㆍ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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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제조업 43.5 32.3 29.7 32.3 28.7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 8.1 16.9 14.5 17.3 19.2

광업ㆍ에너지 10.2 12.6 18.0 16.3 19.0

금융ㆍ보험 12.7 13.6 13.9 14.4 13.4

도매업 10.6 10.3 10.3 8.0 7.6

소매업 4.3 3.6 3.1 2.7 4.7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8. 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중
(단위: %)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4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지난 20년간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포인

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음으로는 영국이 12.2%를 차지하였

으며, 바베이도스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도 각각 8.3%와 4.2% 

투자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0.1%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미국 57.8 50.6 45.9 43.9 40.7

영국 11.0 10.4 9.4 11.8 12.2

바베이도스 3.7 5.7 6.2 6.5 8.3

케이맨제도 0.2 0.4 2.7 3.9 4.2

호주 2.3 1.4 2.0 1.4 3.8

룩셈부르크 0.0 0.2 0.1 0.6 2.8

아일랜드 1.7 3.6 4.1 3.6 2.2

칠레 0.4 1.8 1.5 1.4 1.9

헝가리 0.0 0.1 2.5 1.8 1.9

버뮤다 2.3 2.0 2.7 2.6 1.7

한국 0.0 0.1 0.2 0.2 0.1

주: 누계 기준임.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9.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 국별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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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금

융ㆍ보험업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

년 이후 캐나다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점차 확

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ㆍ보험업 다음으로 광업ㆍ에너지,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조업, 정보ㆍ문화 산업, 운송ㆍ물류 순으로 나타났

다. 광업ㆍ에너지,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비중은 점차 확대되

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 정보ㆍ문화 산업에 대한 비중은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금융ㆍ보험 28.4 35.9 30.0 36.7 39.9

광업ㆍ에너지 12.2 12.8 16.6 17.0 18.8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 6.3 8.3 16.7 14.7 12.9

제조업 31.9 24.6 21.0 15.3 9.7

정보ㆍ문화 산업 8.9 6.6 2.7 3.6 4.0

운송ㆍ물류 5.1 3.8 3.1 3.5 3.5

자료: Statistics Canada CANSIM DB(accessed June 10, 2013).

표 2-10. 캐나다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중
(단위: %)

3.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2006년 1월 총선으로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통상정

책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26)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낮은 세율을 

26) 이준규 외(2007),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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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공화당의 통

상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11년 5월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과반석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통상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27) 

WTO는 2011년 캐나다에 대한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

역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자유무역정책을 유지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

다.28) 또한 캐나다 정부가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

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자유무역 및 통상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1990

년대 후반 이후 세계무역의 주요 조류로서 FTA 등 지역경제통합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도 FTA를 통해 자국 무역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sia Pacific Gateway 프로젝트29)를 통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거점

으로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30)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교역

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항만, 도로, 물류시설, 첨단 관리시설 등을 

개선하여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

을 개척함으로써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캐나다 정부의 통상정책은 주로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와 산업부(Industry Canada)에서 담당해

왔다. 2013년 6월 26일 외교통상개발법31)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교

27) 전체 308석 중 167석을 확보하였다. 

28) WTO(2013),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246_sum_e.pdf(accessed July 

16, 2013).

29) 2007년 Port of Prince Rupert항이 개항하였으며, 8년간 서부 해안 항만, 도로망, 물류

시설 등에 총 5억 9,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0) 외교통상부(2008년), 캐나다 Asia Pacific Gateway Project 개요, http://www.korea.kr/

archive/expDocView.do?docId=20511.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31)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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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는 외교통상개발부32)로 조직이 더욱 확대되었다. 외교부와 산업

부는 법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정책을 수립

하고 있으며, 156개의 무역 관련 사무소를 두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33)

나. 다자주의 정책 현황 및 전망

캐나다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전통적으로 다자간 무역

협정을 중시해왔다. 다자간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세와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장벽 해소와 국제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유무역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정부의 통상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34) 미국이 2009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법안35)을 추진하면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36)을 삽입

하여 캐나다 정부와 심한 마찰을 겪었다. 그 결과 2010년 2월 캐나다 정

부는 Buy America 조항에서 제외되는 대신 1995년 이후 거부해오던 캐

나다 각 주의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을 진행하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하

였다.37) 그러나 2011년 9월 미국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 일자리 법안

32)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33) WTO(2011), p. 21.

34) 미국 공화당은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추구하는 통상정책과는 차

이점이 있다. 

35)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36)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 加, 美 신규 경기부양책에 Buy American 조항 삽입 논

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

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41551. 

(검색일: 2013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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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Job Act)에 Buy America 조항을 다시 삽입하는 등 통상정책

에서 양국간 입장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

무역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을 거

치며, 따로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수출ㆍ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등에 

규정되어 있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목록(Import Control List)39)은 

캐나다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1985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를 제정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4년에는 NAFTA  

체결로 역내 국가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는 WTO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에 따라 이행의무

(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의 경우 국산부품 사용, 생산제품의 국내 판매, 국내 제조, 생산제품의 

일정량 수출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40) 

자유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1985년에 경쟁법(Competition Act)

을 제정하여 경쟁자간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행위 등과 같은 불

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2009년 3월 경쟁법을 개정하여 기업

결합 신고대상 기준 완화 및 기업결합 사후심사 가능기간 축소, 카르텔 

위반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부과 및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등의 내용

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 加, 美 신규 경기부양책에 Buy American 조항 삽입 논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

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41551.

(검색일: 2013년 6월 29일)

39) 군용품, 철강, 의류제품, 무기류, 낙농제품 등이 해당된다.

40) 이준규 외(2007), p. 53.



38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을 포함시켰다. 한편 밀, 쇠고기, 우유 등과 같은 특정 상품의 마케팅 보

드(marketing board)41)를 통해 독점을 금지시키고, 단일 수출창구를 통

해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다.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캐나다 정부는 2006년 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다자간 무

역협정에서 지역 및 국가 간 FTA 체결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

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가 체결한 9건의 FTA 가운데 5건이 2009년 이

후에 발효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등 무역 

관련 제반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지

역 및 양자간 FTA를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었던 서비스 관련 

규정 등을 대체하고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2006년 DDA 협상이 잠정 중단되기 이전에도 캐나다는 1994년 

NAFTA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통합 및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있어 왔다.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 정부는 대미  

의존적인 무역을 탈피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 4개

국42)과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요르단과도 FTA를 발효하였

다. 남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 페루, 콜롬비아, 파

나마와 FTA 관계를 구축하였고, 온두라스와는 2011년 협상을 완료하였

다. 현재 카리브공동체(CARICOM), 중미 4개국(CA4), 도미니카공화국과

도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는 아직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 일

본, 한국,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와는 8차 협

41) 특정 상품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폭넓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42) 캐나다는 2009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캐나다ㆍEFTA를 체

결하였다. 



제 2 장  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39

국가 주요 내용

기

체

결

NAFTA(1994) ㆍ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CCFTA, 1997) ㆍ 1996년 12월 5일 체결, 1997년 7월 5일 발효

이스라엘

(CIFTA, 1997)
ㆍ 미주지역 이외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

코스타리카

(CCRFTA, 2002)
ㆍ 2001년 4월 23일 체결, 2002년 11월 1일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09)
ㆍ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페루(2009) ㆍ 2009년 8월 1일 발효

콜롬비아(2011) ㆍ 2008년 6월 7일 협상 완료, 2011년 8월 15일 발효

요르단(2012) ㆍ 2012년 10월 1일 발효

파나마(2013) ㆍ 2013년 4월 1일 발효

협상

완료
온두라스 ㆍ 2011년 8월 12일 협상 완료

협

상

중

안데스 공동시장 ㆍ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카리브공동체

(CARICOM)
ㆍ 2002년 11월 4일 자유무역협정 검토 발표 

중미 4개국(CA4) ㆍ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ㆍ 2002년 11월 4일 자유무역협정 검토 발표

EU(CETA) ㆍ 2004년 3월 18일 무역 및 투자 확대협약 구성에 합의

인도 ㆍ 2013년 6월 24일 8차 협상 개최

일본
ㆍ 2012년 3월 25일 협상 합의, 2013년 4월 22일 2차 

협상 개최

한국
ㆍ 2012년 6월 협상재개 합의, 2013년 1월 양국간 비공

식 회의 개최

모로코 ㆍ 2012년 6월까지 3차례 협상

싱가포르 ㆍ 2001년 10월 협상 개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ㆍ 2013년 7월 15일 18차 회의 개최

터키 ㆍ 2010년 비공식 회의 개최

우크라이나 ㆍ 2012년 9월 24일 5차 협상 개최

자료: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http://www.international.gc.ca/interna

tional/ index.aspx(accessed June 20, 2013).

표 2-11. 캐나다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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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2013년 6월에 마쳤으며, 우리나라와도 2012년 6월 협상재개 합의  

이후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중국과 투자보호협정 체결43)에 합의하는 등 중국

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

은 1994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18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투자보호협정이 타결된 데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

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44)

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증진시키고 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

여 궁극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캐나다의 TPP 

참여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의지를 대외적으로 공

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3) 2012년 2월 8일 캐나다와 중국은 외국인투자보호협정(FIPA) 체결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44) 2013년 4월 일본이 TPP에 정식으로 참석함에 따라 TPP 참여국은 총 12개국(뉴질랜

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일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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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무역협력

가. 교역 현황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24.5%)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11.3%), 일본(7.5%), 홍콩(6.3%), 

싱가포르(4.4%)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도 중국(15.7%), 일본(12.4%), 

미국(8.3%) 순이며, 캐나다는 1.0%로 23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산업구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무역관계에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 

철강, 노트북 등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반면 캐나다는 알루미늄, 니켈, 

제지원료 등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 주요 품목에는 광물성 연료, 펄프, 목재, 육류, 

시리얼, 광학ㆍ의료기기 등이 있다. 특히 광물성 연료(30.6%), 철광석

(8.2%), 알루미늄(5.4%), 니켈(2.0%)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펄프(8.8%), 목재 및 목탄(4.5%), 육류와 그 부산물(3.8%), 

동식물성 유지(2.6%) 등 1차 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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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순위 국가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십억 달러 %

1 중국 134.3 24.5 1 중국 80.8 15.7

2 미국 58.5 11.3 2 일본 64.4 12.4

3 일본 38.8  7.5 3 미국 43.3 8.3

4 홍콩 32.6 6.3 4 사우디아라비아 39.7 7.6

5 싱가포르 22.9 4.4 5 카타르 25.5 4.9

6 베트남 15.9 3.1 6 호주 23.0 4.4

7 대만 14.8 2.8 7 쿠웨이트 18.3 3.5

8 인도네시아 14.0 2.7 8 독일 17.6 3.4

9 인도 11.9 2.3 9 UAE 15.1 2.9

23 캐나다 4.8 0.9 23 캐나다 5.2 1.0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표 3-1.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2012년)

계류(7.0%), 전기기기(3.0%), 광학ㆍ의료기기(2.5%) 등과 같은 공산품의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1차 산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2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해서 기계류와 광학ㆍ의료기기는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으로부터 주로 자동차,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고무, 

플라스틱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입비중은 

1992년 11.0%에서 2012년 40.2%로 20년간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캐나다의 대한국 전체 

수입액의 4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계류(17.0%), 

전자제품(14.5%), 철강 및 그 제품(7.4%), 고무제품(3.0%), 플라스틱 제

품(2.7%) 등도 비중이 높다. 반면 TV, 녹음기, VTR과 같은 전기기기의 

경우 1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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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1992년 2002년 2012년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20.2 13.0 30.6

펄프류 14.0 23.0 8.8

광, 슬랙 및 회 6.7 3.7 8.2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2 4.8 7.0

알루미늄과 그 제품 6.6 7.2 5.4

목재 및 목탄 2.3 3.1 4.5

육류와 그 부산물 0.1 4.3 3.8

시리얼 6.1 1.9 3.6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TV, 녹음기, VTR) 2.8 5.6 3.0

동식물성 유지 0.3 2.0 2.6

광학, 의료기기 1.0 1.4 2.5

니켈과 그 제품 6.1 6.0 2.0

무기화합물 0.2 0.8 2.0

비료 3.0 4.2 1.4

고무와 그 제품 0.1 0.7 1.4

자료: UN comtrade DB(accessed July 8, 2013).

표 3-2. 캐나다의 대한국 15대 수출품목(HS 두 자리 기준)
(단위: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1963년 1월 14일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50년

간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시기별로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었다. 1965년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63만 달러, 147만 달러로 11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일

부 적자를 제외하고는 1980년 후반까지는 대부분 흑자를 나타내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수출 24.3

억 달러, 수입 21.1억 달러로 3.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로 반전하였으

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2012

년에는 수출 48.3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로 4.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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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1992년 2002년 2012년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11.0 28.0 40.2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3.9 15.1 17.0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TV, 녹음기, VTR) 25.0 25.8 14.5

철강 1.3 3.5 4.0

철강의 제품 2.8 2.4 3.4

고무와 그 제품 3.4 2.8 3.0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 2.2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0.0 0.3 2.5

광학, 의료기기 1.0 1.5 1.3

귀석, 반귀석, 귀금속 0.5 0.7 1.1

동과 그 제품 0.1 0.3 1.0

유기화합물 0.4 0.4 0.8

종이와 판지 0.3 0.3 0.6

편물 0.1 1.3 0.5

무기화합물 0.0 0.1 0.5

자료: UN comtrade DB(accessed July 8, 2013).

표 3-3. 캐나다의 대한국 15대 수입품목(HS 두 자리 기준)
(단위: %)

종합해보면 1990년부터 2000년 초까지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간 교

역규모는 수출ㆍ입 각각 2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수출ㆍ입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이후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특히 2011년 석탄 및 천연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캐나다는 6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

록하였다. 당시 석탄 및 천연자원의 수출증가가 2011년 전체 수출증가

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리얼과 육류의 수출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5) 또한 항공기 관련 수출도 2006년 

45)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2013),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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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교역
(단위: 백만 달러)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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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46)

한편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2011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

데, 이는 노트북 등과 같은 기계류의 수출이 2011년 전체 수출증가의 

6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47) 은을 비롯한 보

석류와 귀금속 등의 수출도 20배 이상 늘어났으며, 철강 및 철강제품, 

고무 등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반면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

와 자동차의 수입은 각각 1억 달러, 0.4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48)

한편 한국과 캐나다는 1993년 한ㆍ캐나다 특별 동반자관계 수립을 계

기로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캐

나다의 주요 수출입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캐나

다 주요 수출품목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제품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ㆍ통신제품, 기계제품, 생활가전제품 등으로 요약

된다. 이러한 한ㆍ캐나다 간 수출입 패턴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재 및 1차 

46) Ibid., p. 72.

47) Ibid., pp. 74~75.

48) Ibid.,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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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하여 2차, 3차 공산품을 제조, 수출하는 상

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식경제부의 수출입품목분류체계(MTI)코드 3단위 기준 우리나

라의 대캐나다 수출규모 상위 20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에 주력 5대 상품 중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은 의류로 1990년 기준 우리

나라의 대캐나다 의류 수출은 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19.1%를 차

지하였다. 또한 자동차가 2.9억 달러(16.5%), 신발이 1.3억 달러(7.3%) 

영상기기가 0.9억 달러(5.4%), 컴퓨터 0.7억 달러(4.3%)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서는 기존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력

품목에 변화가 보였는데, 자동차가 5.3억 달러(21.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8억 달러(11.5%), 의류 1.8억 달러(7.4%), 무선통신기기 0.9억 

달러(3.8%), 컴퓨터 0.9억 달러(3.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2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어 제2차 제조업 분야에서 두

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

장 높은 비중은 21.9억 달러를 기록한 자동차로 전체 4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이 2.3억 달러로 4.7%를 기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가 2.1억 달러로 4.3%, 섬유 및 화

학기계가 1.8억 달러로 3.7%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입품목에는 석탄 및 천연자원, 펄

프, 유기화학제품, 니켈 및 니켈 중간재, 육류 및 곡물류, 항공제품 등 

주로 1차 원자재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는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거의 없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기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탄, 니켈, 알루미

늄, 고무, 우라늄 등 다양한 천연자원 및 원자재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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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MTI 품목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총수출
1,730,788
(100.0) 

1,790,428
(100.0) 

2,426,732
(100.0) 

3,446,220
(100.0) 

4,101,864
(100.0) 

4,828,116
(100.0) 

1　 741 자동차
285,601 
(16.5) 

86,932 
(4.9) 

530,754 
(21.9) 

1,273,838 
(37.0) 

1,446,823 
(35.3) 

2,190,685 
(45.4) 

2　 742 자동차부품
18,908 
(1.1) 

18,840 
(1.1) 

27,521 
(1.1) 

110,895 
(3.2) 

325,529 
(7.9) 

228,835 
(4.7) 

3 812　
무선통신

기기
18,371 
(1.1) 

50,959 
(2.8) 

93,127 
(3.8) 

428,297 
(12.4) 

459,886 
(11.2) 

208,960 
(4.3) 

4　 721
섬유 및 
화학기계

1,480
(0.1) 

1,672
(0.1) 

2,437
(0.1) 

42,370
(1.2) 

214,072
(5.2) 

179,386
(3.7) 

5 613　 철강판
19,178 
(1.1) 

19,783 
(1.1) 

80,804 
(3.3) 

86,054 
(2.5) 

67,563 
(1.6) 

166,234 
(3.4) 

6　 751 기계요소
16,553 
(1.0) 

29,833 
(1.7 

43,870 
(1.8) 

87,020 
(2.5) 

105,658 
(2.6) 

161,538 
(3.3) 

7 320 고무제품
58,553 
(3.4) 

69,916 
(3.9) 

61,519 
(2.5) 

99,599 
(2.9) 

93,137 
(2.3) 

123,676 
(2.6) 

8　 813 컴퓨터
73,769 
(4.3 

161,768 
(9.0) 

91,318 
(3.8) 

54,576 
(1.6) 

156,973 
(3.8) 

100,341 
(2.1) 

9 310
플라스틱

제품
15,754 
(0.9) 

13,377 
(0.7 

21,285 
(0.9) 

45,210 
(1.3) 

61,545 
(1.5) 

74,539 
(1.5) 

10 214 합성수지
9,736 
(0.6) 

6,324 
(0.4) 

20,791 
(0.9) 

81,119 
(2.4) 

53,139 
(1.3) 

72,019 
(1.5) 

11 614　
철강관 및

철강선
16,629 
(1.0) 

18,371 
(1.0) 

33,989 
(1.4) 

72,065 
(2.1) 

52,097 
(1.3) 

71,257 
(1.5) 

12 725
건설광산

기계
6,701 
(0.4) 

18,904 
(1.1) 

12,321 
(0.5) 

27,157 
(0.8) 

24,491 
(0.6) 

70,680 
(1.5) 

13 228
정밀화학

연료
6,299 
(0.4) 

4,438 
(0.2) 

6,885 
(0.3) 

24,018 
(0.7) 

14,131 
(0.3) 

64,169 
(1.3) 

14 823 냉장고
4,376 
(0.3) 

831 
(0.0) 

4,691 
(0.2) 

32,484 
(0.9) 

50,199 
(1.2) 

55,495 
(1.1) 

15 831　 반도체
3,449 
(0.2) 

148,323 
(8.3) 

82,207 
(3.4) 

38,251 
(1.1) 

80,893 
(2.0) 

51,964 
(1.1) 

16 215 합성고무
10 

(0.0) 
126 
(0.0) 

5,034 
(0.2) 

25,585 
(0.7) 

33,229 
(0.8) 

50,547 
(1.0) 

17 622 동제품
555 
(0.0) 

2,017 
(0.1) 

10,339 
(0.4) 

18,597 
(0.5) 

34,096 
(0.8) 

50,218 
(1.0) 

18 615　
레일 및
철구조물

901 
(0.1) 

423,017 
(23.6) 

3,735 
(0.2) 

8,742 
(0.3) 

6,891 
(0.2) 

46,841 
(1.0) 

19 133 석유제품
8,998 
(0.5) 

-
41,975 
(1.7) 

2 
(0.0) 

24,051 
(0.6) 

42,829 
(0.9) 

20 713
공기조절기 
및 난방기

6,395
(0.4) 

2,120
(0.1) 

19,235
(0.8) 

18,59
(0.5) 

9,944 
(0.2)

37,518
(0.8)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표 3-4.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MTI 3단위)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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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MTI 품목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총수입　
1,465,387 
(100.0) 

2,604,325 
(100.0) 

2,107,789 
(100.0) 

2,603,742 
(100.0) 

4,350,930 
(100.0) 

5,247,371 
(100.0) 

1　 132 석탄
257,053 
(17.5) 

326,862 
(12.6) 

236,499 
(11.2) 

449,596 
(17.3) 

1,345,746 
(30.9) 

1,911,908 
(36.4) 

2　 251 제지원료
137,817 
(9.4) 

497,223 
(19.1) 

459,131 
(21.8) 

351,016 
(13.5) 

371,309 
(8.5) 

336,367 
(6.4) 

3 031 목재류
23,104 
(1.6) 

57,989 
(2.2) 

45,513 
(2.2) 

92,287 
(3.5) 

193,491 
(4.4) 

239,707 
(4.6) 

4　 136　우라늄 -
7,803 
(0.3) 

9,119 
(0.4) 

46,833 
(1.8) 

24,536 
(0.6) 

216,804 
(4.1) 

5 233 칼륨비료
49,551 
(3.4) 

56,793 
(2.2) 

40,007 
(1.9) 

103,938 
(4.0) 

193,157 
(4.4) 

215,242 
(4.1) 

6　 621 알루미늄
78,569 
(5.4) 

140,579 
(5.4) 

112,270 
(5.3) 

83,012 
(3.2) 

228,301 
(5.2) 

204,922
(3.9) 

7　 113 동광
58,180 
(4.0) 

77,648 
(3.0) 

29,571 
(1.4) 

73,316 
(2.8) 

169,546 
(3.9) 

195,350 
(3.7) 

8　 013
식물성
물질

21,250 
(1.5) 

65,057 
(2.5) 

42,531 
(2.0) 

203,057 
(7.8) 

185,518 
(4.3) 

165,721 
(3.2) 

9　 022 육류
3,179 
(0.2) 

24,226 
(0.9) 

92,195 
(4.4) 

85,508 
(3.3) 

103,239 
(2.4) 

151,042 
(2.9) 

10 011 곡실류
42,959 
(2.9) 

62,543 
(2.4) 

39,600 
(1.9) 

54,445 
(2.1) 

85,387 
(2.0) 

142,019 
(2.7) 

11　623　니켈제품
71,671 
(4.9) 

51,103 
(2.0) 

20,568 
(1.0) 

138,218 
(5.3) 

140,502 
(3.2) 

128,057 
(2.4) 

12　815
계측제어
분석기

12,201 
(0.8) 

26,207 
(1.0) 

21,358 
(1.0) 

48,600 
(1.9) 

57,247 
(1.3) 

70,515 
(1.3) 

13 712
운반하역

기계
737 
(0.1) 

6,228 
(0.2) 

1,078 
(0.1) 

4,687 
(0.2) 

19,554 
(0.4) 

68,966 
(1.3) 

14　751 기계요소
5,238 
(0.4) 

17,009 
(0.7) 

10,942 
(0.5) 

11,817 
(0.5) 

24,262 
(0.6) 

66,580 
(1.3) 

15　116 아연광
51,637 
(3.5) 

12,839 
(0.5) 

13,737 
(0.7) 

14,773 
(0.6) 

26,790 
(0.6) 

61,116 
(1.2) 

16 741 자동차
4,457 
(0.3) 

12,408 
(0.5) 

4,189 
(0.2) 

16,376 
(0.6) 

15,215 
(0.3) 

49,027 
(0.9) 

17　215 합성고무
16,015 
(1.1) 

6,085 
(0.2) 

4,067 
(0.2) 

14,064 
(0.5) 

29,844 
(0.7) 

48,332 
(0.9) 

18　024
축산

가공품
532 
(0.0) 

2,004 
(0.1) 

11,726 
(0.6) 

25,002 
(1.0) 

36,727 
(0.8) 

44,374 
(0.8) 

19　333 모피　
5,024 
(0.3) 

29,937 
(1.1) 

21,084 
(1.0) 

19,608 
(0.8) 

43,037 
(1.0) 

40,706 
(0.8) 

20 725
건설광산

기계
8,035 
(0.5) 

8,839 
(0.3) 

5,024 
(0.2) 

4,132 
(0.2) 

6,808 
(0.2) 

37,527 
(0.7)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표 3-5.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입품목(MTI 3단위)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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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이 2.6억 달러

(17.5%), 제지원료가 1.4억 달러(9.4%), 알루미늄이 0.8억 달러(5.4%), 

니켈제품이 0.7억 달러(4.9%), 가죽이 0.7억 달러(4.5%) 순으로 나타났

다. 2000년에는 제지원료가 4.6억 달러(21.8%), 유선통신기기 2.6억 달

러(12.5%), 석탄이 2.4억 달러(11.2%), 알루미늄이 1.1억 달러(5.3%), 석

유화학합섬원료가 1.0억 달러(4.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2

년에도 석탄이 제1의 수입품목으로 19.1억 달러(36.4%)이며, 제지원료가 

3.4억 달러(6.4%), 목재류가 2.4억 달러(4.6%), 우라늄이 2.2억 달러

(4.1%), 칼륨비료가 2.2억 달러(4.1%) 순으로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입품목은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천

연자원 및 원자재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대

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석탄, 목재, 우라늄과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포함한 육류 등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별 경쟁력 평가

1) 무역특화지수로 본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본고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산업의 경쟁력 및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3-2]~[그림 3-7]에서는 무역특화지수

를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주요 대세계 수출특화품목을 도식화

하였다.49) 우리나라의 수출특화품목은 섬유 및 의류,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

제품, 자동차, 철도 및 선박이 포함된 기계류 등 2차 제조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는 농수산물 및 이와 관련된 1차 가공품, 광산물, 

모피, 목재가 포함된 가죽 및 종이제품, 니켈, 연, 아연이 포함된 금속 및 

동제품 등 주로 1차 산품에서 수출특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9) HS 코드 및 품목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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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수산물 및 1차 가공품 그림 3-3. 광산물 및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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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가죽 및 종이제품 그림 3-5. 섬유 및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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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비광산물, 금속 및 동제품 그림 3-7. 기계류 및 잡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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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DB(accessed Jul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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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양국의 비교우위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라사(Balassa)가 고안한 비교

우위지수로 알려져 있다.50)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

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의 무역변수 등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 비교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이다.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

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07~11년) 우리나라

와 캐나다 간의 분야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51)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는 유기화학품(HS 코드: 29), 플라스

틱 및 그제품(HS 코드: 38), 고무와 그 제품(HS 코드: 40), 인조 담 및 

장 섬유(HS 코드: 53, 54), 메리야스편물(HS 코드: 60),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HS 코드: 84), 철도 또는 궤도용(HS 코드: 86), 선박(HS 코드: 

88), 광학기기(HS 코드: 90)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캐나다는 산동물(HS 

코드: 01), 식용채소(HS 코드: 08), 곡물(HS 코드: 10)이 포함된 농수산

물, 제분공업생산품(HS 코드: 11), 채유용 종자(HS 코드: 12)가 포함된 

농수산물 1차 가공품, 광물성 연료(HS 코드: 27), 비료(HS 코드: 31)가 

포함된 화학제품, 목재펄프(HS 코드: 47), 제지용펄프(HS 코드: 48)가 포

함된 가죽 및 종이제품, 니켈(HS 코드: 75), 연(HS 코드: 78)이 포함된 

금속 및 동제품, 철도(HS 코드: 86), 항공기(HS 코드: 88)가 포함된 기계

류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전

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에 비교우위

50) Balassa, B.(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33, pp. 99~123.

51) 


 










 




, 단 


 는 국가 품목애 대한 대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 




 는 국가 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


 는 전 세계 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

는 국가 대세계 총수출액, 


는 전 세계 총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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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농수산물 및 1차 가공품 그림 3-9. 광산물 및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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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가죽 및 종이제품 그림 3-11. 섬유 및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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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비광산물, 금속 및 동제품 그림 3-13. 기계류 및 잡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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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DB(accessed Jul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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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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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3년 6월 13일).

가 있는 반면, 캐나다는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기초 원자재 및 철도, 항

공기 등 일부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양

국간 산업기술 협력분야는 캐나다가 장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업과 관

련된 바이오 분야 및 우주항공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점인 전기기기, 철도, 광학기기 등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

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투자협력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투자는 1968년부터 2013년 3월까지(현지법인 기

준) 72억 1,16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투자는 미미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980년에 총 1.5억 달러(투자 기준)를 기록,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였다.52) 이후 투자금액으로는 점차 증가하

5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1968년부터 이용 가능한데, 이 중 1968~79년은 

1980년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80년 실적은 1968~80년까지의 누계이다.



54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였으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부터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시기 이

후 우리나라 기업이 캐나다 지역에 부동산, 자원개발, 에너지 산업분야

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24억 3,431만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11.9%를 차지하였다. 이후 투자금액이 다소 감

소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2억 3,272만 달러(5.1%), 2011년에는 13억 

2,043만 달러(5.0%)였으며, 2012년에도 6억 6,288만 달러(2.9%)를 시현

하였다.

특히 2006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다양한 대캐나다 투자활동이 활발

해지고 있으며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불황으로 인한 캐나

다 자원기업들의 인수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인수활동이 증가하

였다. 즉 2006년에 한국석유공사의 오일샌드 개발사업 참여 이후, 2009

년 우리나라 기업의 대규모 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로 투자규모

가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KOGAS)는 캐나다의 에너지 회사 엔카나(Encana)

와 천연가스 공동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5년간 11억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밴쿠버 북쪽 천연가스 광구 3곳의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

다. 2013년 들어서도 6월에 삼성물산은 온타리오주에서 추진 중인 풍

력·태양광 발전사업규모를 1,369㎿로 확정, 2016년까지 진행하기로 온

타리오 주정부와 합의하였는데, 총사업규모는 5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화그룹도 한화건설 및 한화큐셀(Hanwha Q CELLS) 주도로 피에

라 액시엄 인프라스트럭처(Fiera Axium Infrastructure)사와 손잡고 온타

리오주에 42.5㎿ 발전용량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발

표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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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명 투자분야 투자시기
투자금액

(백만 달러)
세부 사항

Pan 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광업부문 2006년 6.9

Canada Black 

Gold Oil Sand
석유 2006년 743

한국석유공사의 Alberta주 Oil 

Sand 광구 인수

POPLAR Point

Energy Inc.
천연가스 2007년 32

한국전력 우라늄 2009년 62 Denison사 지분 19.9% 인수

한국석유공사 석유 2009년 4,070 Harvest Energy사 인수

대우조선해양
신재생

에너지
2010년 20 풍력터빈 생산시설 조성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2010년 1,100
EnCana사 가스광구 3군데 50% 

지분 매입

STX 천연가스 2010년 152
Encana사 Maxhamish 가스광구 

100% 매입

포스코 광산업 2011년 181 광산개발 합작사업

광물자원공사 광산업 2011년 400 구리탐사 기업 인수

일진그룹 제약산업 2011년 28
캐나다 아이소테크니카사 지분 

41% 인수

국민연금공단 광업부문 2013년 330

투자형태는 포스코 컨소시엄 사

모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며, 

아르셀로미탈(세계 1위 철강회

사)이 보유한 캐나다 철광석광

산 지분 인수 투자참여 승인

삼성물산
신재생

에너지

2016년 

완료
5,000

온타리오주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한화그룹
신재생

에너지

2014년 

완료 

예정

비공개

캐나다 피에라 액시엄 인프라

(Fiera Axium Infrastructure Inc.)와 

태양광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에 

합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 �국가정보: 제17장 한국기업 투자동향�, pp. 3~4; 주요 언

론사.

표 3-6. 우리 기업의 대캐나다 주요 투자 현황(2006~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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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해외자본 유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장려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조세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캐나다로 투자를 원하는 해외기업의 진출

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광업이 전체 투자의 70% 이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ㆍ

가스ㆍ증기ㆍ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는 2010년 780만 달러에서 2012년 

9,570만 달러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는 2012년 기준 4,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이후 금융ㆍ보험 업종에도 

투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융ㆍ보험업종에도 투자비중이 9.6%까지 

늘어났다. 

한편 캐나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발생한 2007년 5,114억 달러까지 줄어들어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1

년에는 7억 3,93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매년 주요 투자 대상업종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로 보면 2010년과 2012년에는 부동산ㆍ임대, 금융ㆍ보험 서비스업에 투

자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2011년에는 금속, 화공, 전기ㆍ전자와 같은 제

조업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53) 

이상을 토대로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대캐나다 

투자를 시발기, 도약기, 조정기인 3개 시기로 대별해 살펴보면 다음과 

53) 2007년과 2008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약 8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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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광업 27 1,164.4(94.5) 11 1,077.3(81.6) 14 483.8(73.0)

제조업 14 6.0(0.5) 20 40.0(3.0) 27 45.3(6.8)

전기ㆍ가스ㆍ

증기 및 수도사업
4 7.8(0.6) 13 51.3(3.9) 7 95.7(14.4)

건설업 3 2.2(0.2) 6 0.4(0.0) 8 1.3(0.2)

도ㆍ소매업 4 0.6(0.1) 3 0.3(0.0) 7 0.4(0.1)

운수업 - - 1 0.1(0.0) 1 0.6(0.1)

숙박ㆍ음식점 10 21.1(1.7) 12 5.7(0.4) 7 2.1(0.3)

출판ㆍ영상ㆍ정

보서비스업
2 0.02(0.0) 2 5.5(0.4) 3 7.4(1.1)

금융ㆍ보험업 - - 5 127.1(9.6) 2 20.3(3.1)

부동산ㆍ임대업 7 1.9(0.2) 13 3.5(0.3) 15 1.3(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3 27.0(2.2) 4 6.9(0.5) 4 2.7(0.4)

교육 서비스업 1 1.4(0.1) 7 0.5(0.0) 6 1.5(0.2)

주: ( ) 안은 전체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표 3-7.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별 대캐나다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미국달러, 신고건수, %)

같다.54) 우선 제1단계 시발기는 1980~2005년 기간으로 1980년 중반 이

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대한 투자

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중 대캐나다 직접투자규모는 연평

균 3,025만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2%에 불과하였다. 

제2단계 도약기는 2006~09년 기간으로 부동산 및 자원개발에 대한 투

자에 집중한 시기로 일명 ‘자원 확보형 투자’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및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

진한 기간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활성

54) 한ㆍ캐나다 수교 해인 1963년을 기점으로 투자시기를 구분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수

출입은행에서 발표한 투자 통계가 1980년부터라는 한계로 1980년부터 시기분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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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신고금액 건수 신고금액 건수 신고금액

 제조업 11 51.8(10.8) 15 729.4(98.7) 9 156.7(39.8)

 화공 - - 1 150.0(20.3) 1 5.0(1.3)

 금속 - - 3 360.2(48.7) 3 20.4(5.2)

 전기ㆍ전자 3 2.0(0.4) 3 100.3(13.6) 2 123.8(31.5)

 운송용 기계 4 4.7(1.0) 2 100.0(13.5) 2 4.5(1.1)

 기계ㆍ장비 1 20.0(4.2) 1 15.0(2.0) - -

 서비스업 42 428.5(89.2) 21 8.3(1.1) 29 237.1(60.2)

 도ㆍ소매(유통) 6 0.6(0.1) 9 2.8(0.4) 9 3.1(0.8)

 음식ㆍ숙박 5 0.6(0.1) 1 0.2(0.0) 5 0.9(0.2)

 운수ㆍ창고(물류) 1 0.9(0.2) 1 0.3(0.0) 1 0.1(0.0)

 부동산ㆍ임대 3 400.0(83.3) - - 1 2.7(0.7)

 비즈니스 서비스업 22 25.8(5.4) 3 2.3(0.3) 7 3.7(0.9)

 공공ㆍ기타 서비스 3 0.6(0.1) 2 0.3(0.0) 1 0.1(0.0)

전체 53 480.3 38 739.3 38 393.8

주: ( ) 안은 전체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3년 6월 17일).

표 3-8. 캐나다의 산업별 대한국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미국달러, 신고건수, %)

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철강 

등의 민간 제조업체도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지정학적 안정성, 시장투명성 등에서 투자매력도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해진 이면에는 중국, 인도, 브

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를 비롯한 신흥 경제지역의 성장으로 석유 

및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데다 이명박 정부의 자

원개발을 위해 공기업들의 해외기업 진출을 장려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제3단계 조정기로 2010년~최근까지이다. 2006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대캐나다 투자는 2009년을 최고점으로 최근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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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투자 감소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경

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감소와 맥을 같이한다. 

그림 3-15. 우리나라의 단계별 대캐나다 투자
(단위: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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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3년 6월 13일).

한편 1967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55.5억 달러로 전체 평균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1967년 우

리나라에 10.8만 달러(신고건수 1건)를 투자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는 그다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에는 1.8억 달러(신고

건수 19건)로 증가한 이후 2001년에는 신고금액 기준 15.1억 달러(신고

건수 26건)로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입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까지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캐나다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주춤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3.9억 달러(전체 

2.4%)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정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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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캐나다의 우리나라 직접투자금액
(단위: %,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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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3년 6월 17일).

3. 정부간 협력

제2장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협력이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1월 양국 정상이 특별 동반자관계

(Special Partner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55) 이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1차례의 작업반 회의를 거치면서 시

장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시장 확대방안, R&D 협력, 개발원

조,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56) 당시에는 

WTO, OECD, APEC 등 다자간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국제경제환

경 변화에 공동대응하여 양국간 이익을 극대화 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 산업기술협력 약정(1995년), 통신장비조달협정(1997년), 

사회보장협정(1999년 발효), 제1차 정보통신협력위원회 개최(2001년), 과

55) 외교통상부(2004), p. 152.

56) 외교통상부(2004),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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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협력 약정(2002년)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57) 

2004년 5월 한국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를 단기 FTA 추

진 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2005년 7월 15일 FTA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3차 협상까지 개

최하였으나, 2008년 6월로 예정되어 있던 14차 협상을 무기한 연기함으

로써 한ㆍ캐나다 FTA는 약 4년간 잠정 중단되었다.58)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 것이 협상 중단의 결정적

인 원인이었다.59) 이후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나, 분쟁해소패널 회의 등을 통해 2011년 6월 

WTO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국은 분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60) 

2012년 1월 한국의 캐나다 수입 재개, 한ㆍ미 FTA로 인한 캐나다의 경

쟁력 하락 우려 등으로 2012년 6월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를 합의함에 

따라 2013년 1월 양국간 비공식 회의가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에너지 기술협력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지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에너지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2월

에는 지식경제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그린에너지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61) 이를 통해 한국은 캐나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탄소포집 및 저장, 열병합 발전, 청정석탄(clean coal) 등의 분야에

서 공동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8월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기적

으로 천연가스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62) 그 결과 2012년 12월 

57) 외교통상부(2004), p. 154.

58) 산업통상자원부(2013), FTA 추진 현황(협상 재개 여건 조성 FTA), http://www.fta.go.

kr/new2/ftakorea/ftakorea2010_d.asp(검색일: 2013년 7월 16일).

59) 농림수산식품부(2010), p. 1.

60) 한국정부는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캐나다 정부의 입장

에서도 한국이 항소할 경우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61) 지식경제부(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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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ㆍ캐나다 천연가스 포럼

이 개최되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최대 현안인 한ㆍ캐나다 FTA는 양국간 경제관

계를 포괄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상

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시장을 잠

식하지 않으면서도 교역을 늘리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각 산업별로 한ㆍ캐나다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긴 하

지만 한ㆍ캐나다 FTA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쇠고기 문제가 한

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해소된 점은 한ㆍ캐나다 FTA

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63)

62) 지식경제부(2012), p. 1.

63) 쇠고기 문제가 해소되면서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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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캐나다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1. 양국의 경제협력 기본방향

1965년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63만 달러, 147만 

달러로 총 410만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중에 수출과 수

입이 연평균 각각 17.0%, 20.0%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수치로만 보면 

양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같은 기간에 우리

나라가 대세계간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8.7%, 16.1% 증가한 데 

견주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 성과이다. 그러나 시기를 1980년 이후

로 한정하면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 모두 연평균 8.6%로, 대

세계 수출과 수입 연평균 10.7%, 9.8%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시기를 2000년 이후로 한정하면 우리나라의 캐나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5.9%, 7.9%로 더욱 하락하여 대세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인 10.1%, 10.3%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이와 같이 최근으

로 올수록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역이 전 세계 교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역으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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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 캐나다 및 세계 수출 
 (단위: %)

그림 4-2. 대 캐나다 및 세계 수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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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검색일: 2013년 5월 30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비재 및 기계장비류 등 제조업

을, 캐나다는 에너지, 광물,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휴대폰, 철강, 자동차부품인 반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탄, 제지원료, 비철금속, 축산 관련 품목 등이다. 

한편 한ㆍ캐나다 FTA는 우리나라 정부가 2004년 5월에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에 캐나다를 단기 FTA 추진 대

상국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캐나다가 선진화된 경제ㆍ통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고, 발달된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보유

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적인 산업 및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교역은 

경쟁하는 품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호 보완적이어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ㆍ캐나다 FTA는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총 13차 협

상까지 진행되었으나, 2008년 3월 13차 협상 후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1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주요 쟁점이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캐나다는 최소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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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용

예비협의 2005. 1. 25 ~ 4. 1 한ㆍ캐나다 FTA 예비협의(2차례)

공청회 2005. 5. 6 한ㆍ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서울)

민간자문회의 2005. 5. 10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추진위원회 2005. 5. 21 FTA 추진위원회 개최

통상장관회의 2005. 7. 11 한ㆍ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개최(중국 대련)

공식협상
2005. 7. 28 한ㆍ캐나다 FTA 제1차 협상(서울)

2008. 3. 25 ~ 28 한ㆍ캐나다 FTA 제13차 협상(오타와)

실무협의 2008. 5. 7 ~ 8 한ㆍ캐나다 FTA 회기간 농업회의(밴쿠버)

2009. 1. 8 ~ 9 한-캐나다 FTA 원산지분야 회기간 회의(밴쿠버) 

2012. 7. 6 ~ 7 한-캐나다 현황점검회의(밴쿠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new2/main, 검색일: 

2013년 7월 16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1. 한ㆍ캐나다 FTA 일지

으며, 특히 쇠고기는 검역문제와 맞물려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과거 총 

13차의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 협정문, 서비스, 투자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실무 쟁점은 합의되었으나 장기간 협상이 중단되었으므로 상당 부

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무기한 연장되었던 한ㆍ캐

나다 FTA 현황 점검회의가 2012년 7월 밴쿠버에서 개최되어 한ㆍ캐나다 

FTA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투

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64)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한ㆍ캐나다 

FTA가 단순히 양국간 상품 관세철폐에서 벗어나, 무역, 투자, 에너지ㆍ

64) 설문조사 및 면담결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 현지 비자

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이 필요하며, 현지국 정부와 투자 

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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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ㆍ캐나다 중장기적 경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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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

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

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명 창조경제에 대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ㆍ캐나다 FTA를 조속히 추진하되, 그 방향성은 양

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ㆍ

캐나다 FTA가 단순히 상품 관세철폐를 하는 수준인 협의의 FTA보다는 

투자, 경쟁, 조달, 지재권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

준 높은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식(Top-down)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

을 선호하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다층적인 협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에서 주요 참여자는 

양국 정부가 외형적인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여러 단계에서 민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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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

에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한ㆍ캐나다 FTA

를 통해 양국간 교역이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

드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그 이후 지방정부에 민간기업이 공

동 연구 및 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양국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맞춤형 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세부 추진방향

 

가.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최근 제시된 신통상정책 로드맵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정책에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새로운 FTA에 대한 발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협정이 발효된 FTA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을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향후 전략적인 통상정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미ㆍEU FTA 추진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

응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

략적인 대외개방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중

장기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

인으로 가격경쟁력과 마케팅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양국간 FTA는 우리나

라 기업들에도 관세철폐 및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중장기적으로 G7 국가인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외자 유치 가속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캐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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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국가로 1인당 GDP가 명목기준 5만 2,223달러(2012년 기준)에 이르

는 선진시장이므로 캐나다와의 FTA 추진으로 선진통상국가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한·캐나다 FTA의 

경우 투자 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므로 단기적 이익보다는 선진시

장 선점과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점에서 장기적 이익을 중시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을 정치적으로 안정

되어 있고, 성장잠재력과 현지 유통망이나 인프라들이 전반적으로 잘 갖

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격규제나 자본유출입

이 대체적으로 자유로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지 시장에 대한 예측 가

능성이 높은 것을 장점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다 캐나다 현지 자체 시

장뿐 아니라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즉 미국시장의 약 10% 정도로 분석되는 캐나다 시

장은 규모가 작지만 미국과 유사한 구조와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과 가치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 구매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 시장을 테스트 마켓

으로 활용하여 북미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

지고 있으며 큰 차별 없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한 나라로, 

양국간 산업이 보완적이어서 우리나라는 기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비

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캐

나다는 다양한 선진산업에 핵심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산

업과 방위산업(Defence Industry)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 강화 차원

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캐나다의 방위산업은 미국 방산기

업들이 캐나다에 연구개발(R&D) 센터와 지사를 세우면서 점차 캐나다 

회사로 흡수된 경우가 많으며 Bombardier, CAE, Magella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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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sat International 등의 선진기업들이 있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양국간에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인 동시에 미국시장 진출

을 위한 테스트 마켓이자 선진산업분야와의 협력을 기대하여, 중장기적

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협력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 

따라 에너지 산업 또한 발달한 국가이다. 자원별로 살펴보면,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석유생산국(세계 3위의 석유보유국)이며, 제3위의 천연가스  

생산국(네 번째 수출국), 제2위의 우라늄 생산국, 원자력 기술보유국으로 

세계 에너지 산업의 선도국이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인해 캐나다 천연가

스 자원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셰일가스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저비용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은 캐나다 

서부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혼강(Horn River), 몬트니(Montney), 

코도바(Cordova), 리어드(Liard)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앨버타주와 사스캐추완주에서도 셰일가스 탐사가 일부 진행되

고 있으며, 향후에는 본격적인 개발 및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65)

아울러 캐나다는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개발에서 비전통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의 중심이 이동 중이며, 새로운 시장접근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국내 수요량을 초

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서부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 및 앨버타 주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적합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5) National Energy Board(2009), “Energy Brief,”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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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아시아 국가들의 캐나다 서부지역 에너지 자원 투자

Umiak:한국가스공사
20%지분(0.3억 달러)

Progress Energy
Resources Petrons

(55억 달러 구입)

Harvest Energy
Trust: 한국석유공사

(41억 달러 구입)

Osum 오일샌드:
한국투자공사

(1억 달러 투자)

OPTI Canada, Long
Lake oil sands

project: CNOOC
purchase(22억달러)

Denison Mines:
한국전력공사 20%
stake (0.75억 달러)

Hunt Oil Co. 오일샌드:
한국석유공사 구입

(5.25억 달러)

Fission Energy Corp:
컨소시엄(0.14억달러)

Daylight Energy
Sinopec purchase

(22억 달러)

Grand Cache Coal
Corp:Maruben 40%
stake Winsway 60%

stake:
(10억 달러)

Nexen: Takeover
bid by CNOOC

(150억 달러)

Norway/Statoil, Kai Kos
Dehseh 오일샌드 프로젝트
PTT 40% stake (23억달러)

Nexen, Horn River:
INPEX/JCG 40%
share (29억 달러)

EnCana,
Maxhamish: STX
Energy 100%지분

(1.52억 달러)

EnCana,Cutbank
Ridge: Mitsubishi

 40%지분(29억 달러)

PetroChina 50%
(51억 달러)

LNG Canada, Kitimat:
Shell Canada(40%);
한국가스공사(20%);

Mitsubishi(20%);
PetroChina(20%)

(120억 달러)

Ely Valley Corp:
포스코 2.5% 지분

Compliance
Energy Corp: LG
(0.11억 달러 투자)

EnCana:
한국가스공사

(11억 달러 투자)

브리티쉬
콜롬비아

알버타

자료: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내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지금까지 캐나다 에너지 자원 수출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

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셰일 오일 및 가스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어,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이 대두됨에 따라, 캐나다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아시

아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교역 인프라 건설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액화천연가스 

수출기지 건설을 추진한 데 이어, 석유 및 가스를 아시아에 공급할 가스

관 건설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2012년 4월 

‘책임 있는 자원개발계획’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캐나다 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유치하

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캐나다는 천연가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천연가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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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캐나다 LNG 수출입시설(예정 포함)

프린스 루퍼트
(브리티시 컬럼비아)

가이스버러 카운티
(노바스코사)

세인트 존
(뉴브런스웍)

3

5

2 4

6

7

키티맷
(브리티시 컬럼비아)

1

자료: Natural Resources Canada(http://www.nrcan.gc.ca/energy/sources/natural-gas/1156, 

accessed June, 20, 2013)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을 위한 LNG 수출프로젝트를 예정하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 캐나다가 

운영 중인 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regassification) 터미널은 뉴브런즈윅 

주에 있는 세인트 존(Saint John) 1곳에 불과하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에 

5곳과 노바스코샤주 1곳에 대한 설비가 예정되어 있다. 이 중 브리티시컬

럼비아 주는 캐나다 서부로 아시아 지역 수출에 용이한 위치에 있어, 중장

기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는 2012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 지

역에서 LNG 생산설비와 저장설비, 항만설비에 대한 설계와 건설 및 운영

과 관련된 프로젝트인 일명 ‘LNG Canada’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개방되어 있으며, 캐나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보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표방한다. 캐나다 에너지 정책은 시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장은 공급,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합리적인 구조이다. 만약 정

부가 시장에 간섭하더라도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건강, 안정성

(safety), 과학 및 기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72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그러나 연방과 주 정부별로 에너지 이슈의 중요성에 따라 각각 다른 

법령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소유권, 운영 및 대부분의 

천연자원 규제는 주정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주정부 영토간

(interprovincial),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관심사는 연방의 결정에 따른다.

한편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청정기술 관련 양국간 협력은 최근에 정

부간 또는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일곱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인 3위의 국가

로,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우선순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양국 정부간 에너지 기술 관련 협력사례는 2011년 2월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부가 혁신과 에너지 기술에 대한 협

력(Cooperation in Innovation and Energy Technologies)을 위한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간 에너지 이슈에 대해 상호 

건설적인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66) 

또한 에너지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분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

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Zero emission vehicles 등이 포

함된다. 최근 진행되었던 양국간 CCS 공동 연구 및 협력 사례로는 캐나

다 CCS 대표단이 2010년 2월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한국석유공사는 

2011년 11월 이래 PTRC에서 운영하는 Aquistore Project에 참여하고 있

다. 또한 2013년 2월에는 우리나라의 KCRC(Korea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R&D Center)와 탄소관리캐나다67)(CMC: Carbon Management 

66) 이하의 부분은 캐나다 천연자원부 담당자 면담 시 내부 발표자료를 참고하였다.

67) 탄소관리캐나다(CMC: Carbon Management Canada)는 비영리단체로, 캐나다 정부의 

NCE(Networks of Centers of Excellence)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다. CMC의 목표

는 화석연료 추출 및 사용에서의 탄소관리에 관한 캐나다 학계 및 연구단체들의 연

구를 지지 및 촉진하는 것으로, 연구는 다음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탄소 효율적인 석유, 가스 생산 및 석탄 회복, 처리 및 사용하는 기술 둘째, 안

전하고 확증 가능한 탄소 저장을 위한 도구 및 프로토콜, 기술개발 셋째,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CCS 비용 저감 넷째, 정책 및 투자에 관한 공공정책의 위험, 사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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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가 상호 협조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아

울러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인 두산(Doosan)은 레지나 대학(University of 

Regina)과 글로벌 기술 라이선싱 협정(Global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에 서명하여 HTC Purenergy’s CCS 기술발전을 촉진, 상업화

(commercial deployment)를 돕기로 약속하였다.

또 다른 분야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례로는 KIER을 

포함한 한국대표단이 최근 세 차례((2010년 11월, 6월, 2012년 4월)에 걸

쳐 CanmetEnergy에 방문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CanmetEnerg

y68)는 현재 ① Fuel Cell/Ground Sources Heat Pump(FC-GHP)과 ② 

Photo- Voltaic/Geothermal Heat Pump(PVT-GHP) 등 2개의 공동연구 프

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KIER과 CanmetEnergy는 1994년 양측간 양해각서

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에 다시 수정하였다. 

그리고 양국간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례로는 브

리티시컬럼비아 바이오에너지 네트워크(BCBV)와 KETEP(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가 최근 바이오에너지 

분야 연간 10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서

명하였는데, 공동연구에는 우드 펠릿(Wood Pellet), Torrefaction of 

Biocoal, 바이오가스(Biogas)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양국간 투자 및 B2B 협력 사례로, 우리나라는 캐나다 재생에

너지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삼성 C&T와 한국전력공사는 

적 측면의 분석 및 비탄소화 화석연료 사용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

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의 개발 다섯째, 화석연료 탄소관리분야에서의 산업계, 학

계, 정부 전체의 사회적ㆍ기술적 혁신과정을 가속화 및 이용 등으로 요약된다.

68) CanmetENERGY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 규제(regulations), 코드(codes), 표준(standard),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기술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캐나다 전역 3개 지역(오타와, Devon, Verennes)에 연구소가 있는데, 300명 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technician)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7,500만 달

러이다. 주요 업무분야는 Carbon capture, 바이오에너지, 원자력과 같은 cross-cutting 

이슈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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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을 통해 온타리오 지역의 풍력과 태양력 클러스터 건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최근에도 삼성전자는 캐나다 솔라(Canadian 

Solar)와 공동으로 영국 런던에 Solar Panel Manufacturing Facilities 건

설투자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대우해양조선은 2,040만 달러에 달하

는 금액을 노바스코사주에 풍력터빈부품 제조를 위한 투자를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양국간 에너지 기술 관련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정에너지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성장은 물

론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간 협력 강화는 1차

적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

와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① 연구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기업

인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② 공동투자,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은 성

공적인 B2B 모델을 지원하고, ③ 스마트 그리드, 수소, 해양에너지

(Marine Energy)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시키는 윈

ㆍ윈전략(win-win strategy)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6. 에너지ㆍ자원 경제협력방안

* 신재생 대체에너지연구개발

* 에너지기술전문인력교류

* 에너지자원안정적인수급확보

* 연방정부및 주 별 맞춤형협력

* 미래 원천기술확보

캐나다한국

B2B 협력 모델지원

(공동투자, 제3국 공동진출)

민간 차원에서 협력 강화 새로운 분야에 공동연구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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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캐나다로 진출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은 다른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투자기업에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 각종 혜택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

은 초기 진출 시 사업을 재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와 비자 발급 등 행정 소요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어 우리나라 기업들에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한ㆍ캐나다 

FTA를 통해 캐나다의 복잡하고 정형화된 투자정책들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ㆍ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의 투자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캐나다 내에 우리나라와 교역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비하는 등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면 캐나다의 대규모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협력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다. 창조산업 협력 활성화

캐나다는 1989년에 미국과의 FTA, 일명 CUSFTA(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를 통해 컴퓨터서비스, 통신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한 고도서비스를 서비스 개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1993년에

는 산업과학기술부(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Canada), 정보통

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소비자 및 기업부(consumer and 

Corporate Affairs Canada), 투자부(Investment Canada) 등의 기관을 모

두 하나로 통합하여 산업부(Industry Canada)를 출범시켰다.69) 이어 1994

년 12월에는 혁신적인 경제건설(Building More Innovative Economy)이라

는 범정부적인 행동계획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산업부 중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즉 캐나다는 

69) Industry Canada(2013), http://www.ic.gc.ca/eic/site/wsis-smsi.nsf/eng/00035.html 

(accessed June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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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최우선과제이며, 이는 생산, 고용, 소득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성장을 위

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는데, 

① 캐나다의 혁신능력 향상 ② 세계수준의 정보통신환경 구축 ③ 공정하

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인 시장, ④ 국내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⑤ 

세계시장에서 캐나다의 무역비중 확대였다.

특히 캐나다는 정보통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책 중 세계수준의 정보통신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993년부

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정보고속도로정책이다. 또한 1998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계획을 더욱 체계화한 ‘Connecting 

Canadians’70)이라는 보다 확대된 전략을 제시하였다.71) 

이와 같은 캐나다의 정보통신정책은 IT 인프라 확충이나 정보통신산업 

진흥이라는 기술적,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발전

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산업부문이다. 물론 2000년대 이후 그 증가폭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약 3만 3,50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55.6만 명이 이 분야

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캐나다 정보통신부문에서 창출한 국내총생

산(GDP)은 459억 캐나다달러로 전체 GDP에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캐나

다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어 2010년 기준 민간부문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40% 이상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70) 이 전략에는 모든 캐나다인이 정보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1) 캐나다 온라

인(Canada Online), (2) 모든 캐나다 공동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역 내 정부, 학교, 

기업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커뮤니티(Smart communities), (3) 캐나다 콘텐츠 

온라인(Canadian Content On-line), (4)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5) 캐나다 

정부 온라인 (6) 캐나다의 IT 허브화 등이 포함되었다.

71) Ping Huang et al.(2012),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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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정보통신서비스 고용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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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dustry Canada(2013), http://www.ic.gc.ca(accessed June 20, 2013).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2월 ʻ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ʼ라는 국

정비전과 ʻ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ʼ를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

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전환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5

년 동안 창의적 지식이 산업과 접목되고 널리 활용되어 경제의 부가가치

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

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ㆍ확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로 하였

다.72)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사회이슈 

해결, 실용기술 활용, 과학기술서비스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

째, 신성장 동력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인문, 예술과 융합이 언급되었다. 둘

째, 사회이슈해결로 고령화ㆍ에너지 등의 국가 당면 이슈를 해결하고, 

7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국정과제�,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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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창조산업

신성장동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문, 예술과 융합

사회이슈 해결
고령화ㆍ에너지 등의 국가 당면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복지ㆍ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

실용기술 활용
실용기술 활용으로 사업화ㆍ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과학기술서비스
빅데이터, 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거대ㆍ전략기술 

기반산업

거대ㆍ전략기술 기반산업으로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개방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p. 15; 김윤지(2013), p. 9를 토대로 재작성.

표 4-2.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창조산업

사회 복지ㆍ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셋

째, 실용기술 활용으로 사업화ㆍ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제시되었다. 넷째, 과학기술서비스로 빅데이터, 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

용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이다. 다섯

째, 거대ㆍ전략기술 기반산업으로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 민간 개방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국제화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 과

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

기술(ICT)의 선진국인 캐나다와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

로 정보통신기술 및 인력 교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양자간 협력기관

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분산형ㆍ다채널의 기술 

추진체계를 가진 캐나다와의 협력을 위해 양국간 포컬 포인트(F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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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ㆍ캐나다 FTA를 발효

시킨 후 예상되는 양국간 민간부문에서 FTA 연계 후속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지원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협력 및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간 비교우위산업별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술경쟁

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향후 FTA 체결에 따른 양국 피해산업별로 중장

기 대응을 위한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양국간 비교우

위기술분야 중심의 기술 상용화 및 산업기술에 특화하여 양국 중소기업,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 등을 통해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은 물론 양국간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정보통신분야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정보통신분야 협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되 양국 정부의 여건 조성

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양국 정부

는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등 시장보완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본적으로 기술협력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애 할 것

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협력의 특성상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양국간 상호 보완적 기술협력의 목표를 위한 인력, 연구 개발, 협

력기반분야별로 세부 전략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협력형

태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캐나다는 정부 개입이 적고 주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분권화되어 있는 관계로 협력주체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세부 전략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

면 세부 전략의 효과적인 쌍방향 수행을 위해 캐나다 지역 내 기술협력 

거점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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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분야 인력 교류 연구개발 및 투자 기술산업화 표준화

세부 내용

- 기술인력 교류 

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방 확대, 

연구개발센터 유치 지원. 

우수 연구인력 지원 등 

-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지

원, 우수 휴

면기술 도입 

지원

- 표준화 활동 

대응 지원. 

첨단분야 

표준화 협력 

체제 구축

주: 저자 작성.

표 4-3. 창조산업 관련 세부 추진분야

이와 같은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창조산업의 또 다른 축인 문화산업 

교류도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캐나다 문화의 특징은 상대방의 다

른 특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가치공유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

한 캐나다 측의 문화적 보호에의 의지는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 문

화권 외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인(Quebec)들이 큰 비율을 차지하

고 있어, 이들의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인 가치에 기반해 캐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창의적

이며,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도 과학기술과 아이디어ㆍ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

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인문, 예술과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캐나

다 양국은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창조산업분야에 충분히 협력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라. 국제사회 협력 강화

국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동북

아 평화 협력 등 각 국가별 또는 다자 국별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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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

한 국정과제에서도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여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

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

서 신뢰 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북극해 문제를 보더라도 국제사회

에서의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필요한 정책으로 파악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다.73) 북

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

하는 국제 거버넌스로 의장국74)인 스웨덴을 포함한 미국, 러시아, 캐나

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총 8개 회원국이 

있다. 이러한 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영구 참여단체인 이누이트(Innuit) 

등 6개의 북극권 원주민 단체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6개 정식 옵서버 국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 인도, 싱가포르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은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

으로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력기회 확대, 각종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이나 정책 등에 대

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75) 또한 “북극항로의 개척 촉진, 북극해 연안국

73) 이하의 내용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5월 15일)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5월 16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4) 의장국은 회원국이 순환적으로 수행하는데, 현재는 스웨덴 외교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차기에는 캐나다가 의장국이다. 앞으로 순서는 스웨덴 → 캐나다 → 미국 

→ 핀란드 → 아이슬란드 → 러시아 → 노르웨이 → 덴마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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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존된 가스, 석유 등 미개척 자원개발, 명태와 대구 등 다양한 수산

자원을 보유한 북극해 지역에서의 수산업 진출 등 북극해 관련 각종 활

동도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미국 지질연구소(USGS)의 자료를 인용, 전 세계 미개발 석유 및 천연가

스의 25% 정도가 북극해에 부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유 900억 

배럴로 우리나라 한 해 수입원유(8억~9억 배럴)의 약 100배 이상이며, 

천연가스 1,669조 입방미터(m
3
), 액화천연가스 440억 배럴 등이 매장되

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013년 중 정부 차원의 북극정책 마스

터플랜을 마련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북극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정식 회원국인 덴마크와 2011년 녹색성

장동맹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IT와 접목된 공간정보분야를 

녹색성장협력분야로 결정하여 양국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는 북극은 덴마크, 미국 등 인접국의 영해로 비인접국인 우리나라

의 독자적인 측량·지도제작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성영상자료·인접국 

공동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은 물론 북극 공간정보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북극해에 대해, 캐나다는 정식 회원국이자 차기 의장국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북극해 이슈에 대해서는 덴

마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

와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국제

75) 우리나라는 2008년 옵서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위해 노력

했으나, 2009년과 2011년 각료회의에서는 옵서버 지위 획득 심사가 유보되어 이루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 북극해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다산과학기지를 

2002년 노르웨이에 개설한 이래, 2009년에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19차 북극과학최

고회의를 2011년 3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11년 12월에는 남극에서 아라

온호가 러시아 어선을 구조하는 등 극지와 관련한 국제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

해온 결과가 옵서버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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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북극 자원 현황

금

납

구리

은

아연

주석

철

천연자원

석유.가스 매장지역

석유.가스 시추지역

석유.가스 생산지역

다이아몬드

현재 국경선 및 200마일 영해

북극해 영토.서유권 주장 지역

(분쟁이 제기되고 있음)

북극곰 피난 지역

북극 자원 현황 그래픽=슈피겔

북극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북극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석유 900억 배럴

전세계

매장량의13%
전세계

매장량의 30%

천연가스 470억 배럴

알래스카(미국)

그린란드(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여름에얼음으로
덮이는최소
및평균

러시아북극점

캐나다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3. 5), p. 15.

사회에서 캐나다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북

극지역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

극해는 자원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잠재가치를 가지고 있

어 북극해 연안국가들은 물류, 에너지, 수산식량 자원 등의 선점을 둘러

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만약 북극해가 개발된

다면 북극지역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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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석유 및 가스 시추장비와 해상플랜트, 조선업체들의 쇄빙 

유조선 및 액화천연가스(LNG)선으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해서 세계 주요  

소비지역으로 공급될 것이다. 북극지역 자원개발 및 수송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투자자금과 특수한 시설·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원개발 및 플랜트·건설 사업에의 참여기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북극해 자원개발 및 수송 관련 기술·경험 축

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지질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

고 북극 과학기지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

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2011년부터 북극해와 관련된 일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캐나다는 차기 북극해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이면서도, 각종 국제이슈에 대해 관여

하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캐나다와 북극해는 물론 에너지ㆍ자

원, 정보통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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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캐나다는 한반도의 46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으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주요 파트너로 평가할 수 있다. 천연자원의 경우, 확인된 석유매장량

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천연가스 생산도 세계 3위를 기

록하고 있다.76) 우라늄 생산은 전 세계 생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1976년에 G7 국가로 자리매김한 이후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 사회,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과학 및 첨단 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OECD(2013년 5월)가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건강, 삶

의 만족도, 안전 등 11개 영역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에서도 캐나다(7.87)는 호주(7.91), 스웨덴(7.91)에 이어 조사

대상 36개국 중 세 번째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7) 미국은 

7.54로 6위, 일본은 6.18로 21위 한국은 5.35로 27위를 기록하였다.

76)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0), pp. 3~13.

77) OECD Better Life Index(2013),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accessed May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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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수한 기초와 저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캐나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캐

나다에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넓은 국토에 3,457만 명

(세계 37위)에 불과한 캐나다의 소비시장도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

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78)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정식 외교관계는 1963년에 수

립되었으며, 10년 후인 1973년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이 문을 열었다. 이

후 양국은 무역과 투자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어, 자원부국이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캐나

다의 가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경제의 특징을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우라

늄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도 GDP의 8%를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12%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서비스 산업과 광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캐나다와 제조업 부문의 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승용차, 화학, 항공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

유하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금융위

78) CIA World Factbook(201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geos/ca.html(accessed June 27, 2013).



제 5 장  결론   87

기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왔다. 산업재와 원료, 에너지 제품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

고 있으며, 수입은 기계설비, 산업재와 원료,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의 무역과 투자에서 미국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커, 캐나다 정부는 대미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캐나

다에서 차지하는 대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에 알루미늄, 니

켈과 같은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 

노트북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

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캐나다에 투자하는 국가들은 

주로 제조업, 기업 매니지먼트 서비스, 광업ㆍ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는 2000년 이후 금융ㆍ보험에 대

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약 

40%까지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광업부문에 약 

70%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매년 투자대상업종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정책에서 2006년 집권한 보수당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자

유무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다. WTO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

업을 보호하면서 ‘수출’ 확대를 지향하는 미국 민주당 정부의 통상정책과

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역에서 WTO, OECD 등 다자간 무역협정

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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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법(Competition Act)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하기 좋

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지역 및 국

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5건이 2009년 이후에 

발효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었던 서비스 

관련 규정 등을 대체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캐

나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 통상정

책의 특징은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주로 중

남미 국가, 유럽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진출

하기 위한 기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1963년 수교 이래 지난 50년 동안 교역 및 

투자가 양적 또는 질적 측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비

하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교역 측면에서 지난 50년간 

양국의 무역패턴은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비롯한 1차 생산품을 주로 수

입한 반면 2차 상품을 위주로 한 제조 생산품을 주로 수출해왔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력 수출 

상품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체 수출에서 50%를 넘는 절

대적인 상품이다. 반면 석탄, 제지원료 및 목재류는 우리나라의 대캐나

다 주력 수입품으로 2012년에도 전체 수입에서 47.4%를 차지하였다. 또

한 투자 측면에서는 수교 이후 2005년까지는 미미하였으나, 2006년 이

후 우리나라 기업이 캐나다의 부동산 및 에너지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해 양국의 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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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부합하게 우리나라는 섬유 및 의류,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제품, 자

동차, 철도 및 선박이 포함된 기계류 등 2차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특화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는 농수산물 및 이와 관련된 

1차 가공품, 광산물, 모피, 목재가 포함된 가죽 및 종이제품, 니켈, 연, 

아연이 포함된 금속 및 동제품 등 주로 1차 산품에서 수출특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결과, 전반적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캐나다는 기

초 원자재 및 철도, 항공기 등 일부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분야는 캐나다가 장점으로 보

유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바이오 분야 및 우주항공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점인 전기기기, 철도, 광학기기 등 제조업 분

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

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한 상품 관세철폐가 아닌 무역, 투자, 에너지ㆍ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이 축적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명 창조경제에 대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해당 분야에 정부간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협

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6월 13일 그동안 주력해왔던 ‘통상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신통상 로

드맵�을 발표하였다. 핵심 추진 골자는 첫째, 개방형 통상정책기조 하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한ㆍ중 FTA 추진 등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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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통상정책기조하에 FTA 네트워크를 확대 

 - 한ㆍ중 FTA 추진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 축(linchpin) 역할 수행 

 - 동시에 신흥국, 자원부국과 상생형 FTA 추진

 - 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對국민 FTA 체감효과 제고

 ◇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

 - 산업협력, FTA 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으로 구분

 - 신흥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흥국 진출 강화

 ◇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

 - 비관세장벽 대책본부 구성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 애로의 실질적인 해소

 - 청년ㆍ퇴직 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 인력 해외진출사업 확대 

 ◇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소통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 구축 

 - 제조업ㆍ서비스업ㆍ농수산업 등 전 산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 운영

 - ‘통상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업을 강화

 - 기업맞춤형 통상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 6), p. 1.

글상자 5-1. 신통상 로드맵 핵심 골자

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 축 역할 수행, 신흥국 및 자원부국과 상생형 

FTA 추진, 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對국민 FTA 체감효

과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으로, 

산업협력, FTA 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으로 구분, 신흥국별 맞춤

형 지원을 통한 신흥국 진출 강화로 요약된다. 셋째,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으로, 비관세장벽 대책본부 구성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 애로의 실질적인 해소, 청년ㆍ퇴직 인력 페어링

(pairing) 시스템 확산 등 인력 해외진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산업계, 전

문가, 국회와 소통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 구축, 제조업ㆍ서비스업ㆍ

농수산업 등 전 산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 운영, ‘통상추진위원

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업을 강화, 기업맞춤형 통상정보를 원ㆍ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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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산업ㆍ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 유형별(산업협력, FTA 협력, 자원

협력, 특화협력군)로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ㆍEU 등 선진국 중 FTA 기체결 국가는 FTA 활용을 통한 시장확대 및 

기업진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전통적인 산유

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 신흥 자원부국과의 자원ㆍ에너지 중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통상로드맵은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인프라ㆍ에

너지 협력, 서비스업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C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ㆍ중 

FTA 및 한ㆍ중ㆍ일 FTA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가 동

아시아 역내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이끌어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건설, 원전ㆍ플랜트, 자원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ㆍ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수

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기업의 수주를 지원해야 한

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내수보완을 위한 해외 주요국과의 인프라

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캐나다와의 에너지 분

야 협력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선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캐나다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석탄, 가스, 원

유, 우라늄, 목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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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된 지역이 많아 자원분야에서 캐나다의 영향력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미국, 유럽, 중동 등과 같은 나

라들이 캐나다의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에너지 국영기업들이 캐나다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캐나다의 주요 에너지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의 충족을 위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캐나다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과 투

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그러므로 한ㆍ캐나다 FTA 재개를 통한 에

너지 협력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에너지를 다른 나라보다 선점하여 자

국의 에너지 수요 충족과 향후 에너지 자원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주요 전략지역으로 판단되

는 국가들, 주요 자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 외교전략 및 해외시장 확보에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사 참여국 및 결

정자로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높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과 첨단기술산업에 국가경제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과 산업재의 수요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

리나라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므로 2013년은 에너지ㆍ자원 부국이면서도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 강화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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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S

2단위
대분류 중분류　

01

농수산물

산동물

02 육, 식용설육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0 곡물

11

농수산물

1차 가공품

제분공업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
채유용 종자ㆍ과실, 각종 종자ㆍ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ㆍ사료식물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부표 1. HS 코드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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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2단위
대분류 중분류　

18

농수산물

1차 가공품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 조제품

21 각종 조제식료품

22 음료, 알코올, 식초

23 식품공업 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4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25

광산물 1차 

가공품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26 광, 슬랙, 회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 

ㆍ무기 화합물

29

화학제품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ㆍ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 가연성조제품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1

가죽 및 

종이제품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42
가죽제품, 동물 거트의 제품, 마구ㆍ여행용구ㆍ핸드백ㆍ기타 유사 

제품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5 코르크와 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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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2단위
대분류 중분류　

46

가죽 및 

종이제품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47
목재펄프,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지의 제품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ㆍ타이프문서, 도면

50

섬유 및 

의류

견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2 면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4 인조장 섬유

55 인조단 섬유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케이블과 그 제품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58
특수 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
침투, 도포ㆍ피복ㆍ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 의방직용 

섬유제품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4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6 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8

비금속광물 

제품

석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 도자제품

70 유리와 유리제품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2 금속 및 

동제품

철강

73 철강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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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위
대분류 중분류　

74

금속 및 

동제품

동과 그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 연과 그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81 기타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3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4

기계류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91 시계와 그 부분품

92

잡제품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95 완구, 유희용구ㆍ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6 잡품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무역통계 DB (검색일: 201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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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Years of Korea-Canada Relations: 

Achievements in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s Ahead

Heechae Ko and Jonghyuk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50-year history of 

Korea-Canada diplomatic relations, and come up with propositions for 

sustained economic relationship by analyzing a) current status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nada and b) 

mid-to-long term plans for economic cooperation. Canad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a strong economy that enjoys a surplus in trade 

and finance. Howeve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nada remains relatively weak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 for fifty years, and the 

economic size and global stature of both countries.

Trade between Korea and Canada can best be described as 

complementary. Korea exports manufactured goods while exports from 

Canada consist of primarily resources such as coal and aluminum. This 

has made Canada very eager in terms of completing the Canada-Korea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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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hough Canada’s focus up until now has been on the US market, 

Canada is now looking to diversify its trade markets. Korea needs to 

develop and extend strategic cooperation with Canada especially in 

areas of strength for Canada, such as auto parts, aerospace and 

renewable energy.

Therefore, this report will suggest policy options for enhancing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nada. Fir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xternal framework through the Korea-Canada 

FTA to promote bilateral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Second, economic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investment, energy, pla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int research, 

joint expansion to foreign markets, etc., should take place in parallel 

with abolition of tariff walls; all of which represent part of a larger 

effort to establish an internal framework.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s of both 

countries thus becomes necessary, since Canada’s research capacity is 

integral to bolstering the growth of a creative economy in Korea.

On the other hand, Korea's domestic demand has become weaker 

due to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further necessitates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energy-rich countries like 

Canada, in fields including infrastructure and energy. Korea needs to 

revitalize domestic demand by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large scale projects related to overseas construction, nuclear 

power plants, resource development and etc. Large-scale overseas 

projects can re-energize the domestic industry as well as secure energy 

resources for Korea. Hence, measures need to be taken at the 

government level to increase the number of overseas contracts.

In conclusion, being an energy-rich country with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Canada becomes very important strategically in 

Korea's point of view. Also, the manufacturing sector (except high 

value added technology) in Canada is not competitive in the global 



102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market and is dependent on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which 

presents Korean companies with opportunities to advance into the 

Canadian market.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anada, we can state with 

certainty that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greater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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